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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호주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중동 지역 상황 및 동 상황이 에너지·자원 및 기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은 개방된 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기반하여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신뢰할 수

있는 경제·에너지자원 협력 관계이다. 이는 양국의 번영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현 상황이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다.

 양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및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을 통해 에너지자원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호주는 대한민국의 최대 LNG 공급국이자 콘덴세이트 및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은 호주의 주요 정제석유제품 공급국 
중 하나이자 최대 경유 공급국이다.

 양국은 역내 협력 심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부당한 수입·수출 제한

조치 대응, 에너지자원 및 액체연료에 대한 개방적 무역체제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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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에너지 분야의 회복력 있는 무역과 시장에 대한 공동의 의지가 
역내로 확장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직면한

특수한 에너지자원 안보 취약성과 에너지자원 공급이 이들 국가의 경제
번영과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한민국과 호주는 경유 및 기타 액체연료, LNG 
및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은 잠재적 공급 차질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통보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호주는 역내 파트너들이 우리 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